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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자료집 제9호를 발간하며

최 봉 림 /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소장

한국사진사가 여전히 미진하고 어리숙하게 보이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다. 사진학과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부추길 학제는 형성되지 않았고, 그것은 연구인력의 부족으로 이어졌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수요가 거의 없는 터라, 한국사진사 연구를 삶의 방편으로 삼는 인원은 아주 희귀한 예

로만 남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연구를 자극할 문헌의 부재로 이어졌고, 문헌의 부재는 사진사 기

술의 수준을 답보상태로 머물게 했다. 그러는 동안 문헌을 가능케 하는 사료는 시간의 파괴작용으로 

소실되었고, 수장고와 서가에서 유폐되었다. 공개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사료는 또다시 문헌의 

부재로 이어졌고, 그것은 또다시 사진학과와 사진학계, 더 나아가 학계의 무관심을 부르고 말았다. 

이러한 악순환은 한국에 사진이 도입된 개화기, 사진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일제강점기에만 국한되

지 않는다. 1960년대, 심지어는 1970년대도 마찬가지다. 사료들은 쓸모없는 서류처럼 버려지거

나 처박혔고, 몇몇 연구자들의 서재에서 잠을 자는 형편이다. 그것을 활용할 연구인력의 부족, 그

것을 출판할 예산의 부재는 한국사진사 연구를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2013년,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고 임응식 선생의 장남, 임범택 선생으로부터 구멍 뚫린 한국사진사

를 메워줄 사료들을 구매했다. 임응식의 사진 일생이 오롯이 담긴 자료였다. 임응식과 함께한 한국

사진사가 꼼꼼하게 보전된 자료였다.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거의 1년에 걸쳐, 이 사료가 한국사진

사의 문헌으로 연결되길 기대하며, 그 목록집 발간을 준비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그 주요 내용의 전

문을, 또 다른 자료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 소중한 자료들을 한평생 모으신 임응식 선생께 경의

를 표한다. 그리고 이 귀한 자료를 온전하게 보전해, 한국사진사의 공백을 일부나마 메울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해주신 유족에게도 발간의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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